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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determinants of smartphone addiction among mothers of infants, focusing 

on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arental stress, and parental knowledge. A total 220 mothers 

of infants were survey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 

considerable percentage (16%) of mothers of infants were observed to be at a risk of smartphone 

addiction,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ercentage (8%) of adult population at risk of 

smartphone addiction re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Parental stress from dysfunctional 

parent-child relationships was a risk factor and parental knowledge about infant development was 

observed to be a protective factor when it came to the smartphone addiction of mothers’ with infants. 

Howeve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umber of children, age, education, family income, and 

job)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their smart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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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독이란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내적인 갈등으

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행위에 몰입하는 것으로, 

그 행위를 통제하려하지만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그 행동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경험함에

도 불구하고 지속하려는 것을 뜻한다(Goodman, 

1990). 중독은 크게 물질관련 중독과 행위관련 

중독으로 나뉠 수 있는데, 최근 인터넷 관련 행

위중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관련 중독은 마치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한 중독 현상과 유사하여 이를 ‘새로운 임상적 

장애의 출현’1)이라고 언급한 학자도 있다(Young, 

1998). 인터넷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구현되는 

가상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기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중독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 

새로운 기기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출시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의 양상을 정의하거나 예측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을 인

터넷으로 인한 강박적 행동이나 디지털 미디어 

강박증과 같은 포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2010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Young & de Abreu, 2010). 

최근 새롭게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인터

넷 사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2013년 7월 기준 국내 인터넷 이

용자 수(3,812만명) 중 대부분이, 스마트폰(3,595

만명)에 가입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는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Cho, 2013). 스마

트폰은 간단한 조작만으로 인터넷을 즉시 사용

할 수 있는 편리성, 항상 휴대가 가능하고 서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접근성과 

즉시성,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및 다양한 인터넷 활동(게임, 채팅, 음란물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디지털 기기와 차

별화 된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스마트폰은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예

상치 못한 빠른 속도로 현대인의 삶에 깊숙하게 

침투하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인터넷 진흥원

의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상당수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확

인하거나(78%), 친구, 가족 등 지인과 함께 있을 

때도 스마트폰만 계속 이용하거나(38.9%), 스마

트폰이 없어서 불안감을 지각하는 것(34.1%)으로 

나타났다(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2012).

비록 중독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주장은 다

양하나 중독이 가져오는 결과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낮추고, 사회의 생산성을 떨어트리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명백하다. 최근 

스마트폰 과다사용 혹은 중독과 관련하여 다양

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동

(Choi & Kim, 2013; Shin, 2014), 청소년(Roh, 

2013) 및 대학생(Kim, 2014)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우선 진행되었는데 이는 한창 학업에 열중

해야 하는 젊은 세대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스마

트폰 중독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성인여성,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 못지않게 높은 생산성

이 요구되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1)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th Edition(DSM 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은 행위중독 중에서는 도박중독만 진단규준을 설정하였고, 아직 인터넷 관련 중독을 공식적으로 포함하지

는 않았으나, 인터넷 게임중독(internet gaming disorders)을 추후 더 연구가 필요한 증상(conditions for further 

study)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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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다. 영아기가 인지 및 정서발달의 결정적 

시기임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머니들

은 영아들과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신뢰

감을 발달시켜서, 평생발달의 토대를 구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어

머니들은 영아 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에 노출되어 있고, 외부 활동이 제약된다. 

Hwang, Sohn과 Choi(2011)는 15세 이상 스마트

폰 사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청소년이 아

닌 오히려 성인층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중독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보고하였다. 어린 자

녀를 둔 어머니들 역시 손쉽게 가상공간과 웹 

커뮤니티에 접촉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몰입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대한 과

도한 몰입으로 인해 올바른 어머니 역할이 침해

될 가능성이 높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도 

학문적 관심을 받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스마트폰 중독 

결정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연구대상이므로, 양육과 관련된 

변수들이 어머니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

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은 크게 세 범주로 나

뉜다. 첫 번째는 어머니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

성으로 자녀수, 학력, 연령, 직업유무, 가계소득

이다. Kim, Kim과 Jeong(2012)은 19세 이상 성

인남녀 22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측

변인을 탐색하였는데, 스마트폰 중독은 이용자

의 사회 인구학적 속성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 내린바가 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본 연구

에서는 과연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지각

하는 양육스트레스이다. Agnew는 원하던 바를 

성취하지 못하거나,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거

나,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일상 속

에서 야기된 긴장은 부정적 감정 상황(예: 스트

레스)을 야기하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의 상황

은 폭력, 약물남용, 중독 등의 일탈 행동으로 나

타난다는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제시하였다(Agnew & White, 1992). Agnew의 

이론은 수많은 중독관련 연구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는데(Broidy, 2001), 인터넷 관련 중독

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Jang & Kyoung, 2013)와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Ah & Jeong, 2010)는 인터넷 중

독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이 보고되었다. 이러

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영아를 양육하면서 어머

니가 일상에서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스마

트폰 중독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육스트레스는 이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의

미 있는 관련이 입증되었다. Hyun, Cho Mary, 

Cho와 Kim(2013)은 만 3～6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수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검증하였

다.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

로 스마트폰 중독수준을 회귀시킨 결과 각각 

10.1%의 설명력과 10.0%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을 종속변인이 아닌 독립

변인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가 

영아기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결정요인이라

는 가설에 대한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는 영아발달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지식이다. 영아발달에 관한 양육지식은 어

머니들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혹은 다양한 

변인을 매개하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

다. 예를 들면 Stevens Jr.(1984)는 영아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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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지식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일수록 더 숙련

된 양육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Hess, 

Teti와 Hussey-Gardner(2004)는 정확한 양육지

식을 가진 영아의 어머니들이 양육효능감이 높

을 경우에는 자녀와 잘 놀이하는 것으로 관찰되

었으나, 부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진 어머니들이 

양육효능감이 높을 경우에는 영아-어머니 간 놀

이의 질이 높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양육지식과 어머니의 스마트폰사용에 대해서

는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으나, 두 방향의 가

설을 세워볼 수 있다. 우선 어머니의 양육 지식

수준과 스마트폰 몰입 정도의 정적 관계이다.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가 정보 검색이

므로 스마트폰을 통해 육아와 발달원리에 관한 

지식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다. 즉, 영아 발달

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어머니일수록 

스마트폰의 몰입수준이 높을 수 있다. 인터넷 

육아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이 참

여하지 않는 어머니들에 비하여 양육효능감이 

더 높다고 한 Kim과 Kim(2007)의 연구가 이 가

설과 같은 맥락이다. 반대로 영아발달에 관한 

양육지식 수준과 스마트폰 몰입정도의 부적 관

계도 가정할 수 있다.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어머니들은 민감한 양육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자녀양육에 효과적으

로 사용하고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

을 자제할 수 있다. 이 가설은 어머니들의 인터

넷 사용의 빈도가 곧 자녀양육 목적과 관련된 

인터넷 사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Suh(2004)

의 연구가 뒷받침 한다. 본 연구는 양육지식이 

과연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에 의미 있는 결정요인인가를 살펴보고, 만약에 

결정요인이라면 위험요인인지 보호요인이지를 

그 방향성을 파악할 것이다.

요약하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비록 

사회적 학문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으나 스마트

폰 중독에 취약한 집단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스마트폰 

중독 결정요인을 양육과 관련된 변수를 중심으

로 탐색하는 것이다. 주 연구문제는 “영아기 어

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양

육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중독군 vs. 일반사용

자군)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인가?” 이다. 본 연

구는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만을 분리하였다는 점, 대상이 어머니인 

만큼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지식과 같은 양육관

련 변인을 중독의 결정요인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스마트폰 중독 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스마트폰 중독이

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어머니들이 어떻게 수

용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서 아동학 연구의 관

점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한 연구로서, 연구

의 대상은 만 0～2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20명이다. 연구대상 220명 어머니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2.연구도구

1)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은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1)에서 개발한 성인 스마트

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전국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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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220)

 Frequency %

Number of children

1 100 45.5

2 104 47.3

3 15 6.8

Ages

24 below 6 2.7

25～29 16 7.3

30～34 98 44.5

35～39 84 38.2

40 and over 16 7.3

Educational levels

Middle school graduate 4 1.8

High school graduate 55 25.0

2 year college graduate 79 35.9

4 year college graduate 68 30.9

Masters’ degree and over 14 6.4

Jobs

Office work 53 24.1

Business owner 19 8.6

Part time jog 8 3.6

Other 19 8.6

House wife 121 55.0

Family income(won)

Less than 2,000,000 12 5.5

2,000,000～Less than 3,000,000 64 29.1

3,000,000～Less than 4,000,000 78 35.5

4,000,000 and more 66 30.0

Activities using 

smartphones 

(multiple response)

Social networking services(SNS) 136 61.8

Voice call and text messages 120 54.5

Information search 118 53.6

Music 18 8.2

Game 16 7.3

Business 20 9.1

Personal web pages 63 28.6

Shopping 54 24.5

Other 2 .9

Smartphone addiction
Risk group 36 16.4

No risk group 184 83.6

¹ high risk group(n = 13, 5.9%) and potential risk group(n = 2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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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

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준거타당도와 구인타당도

가 검증된 연구도구로서 현재 다양한 정부 주도 

및 민간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는 일상생

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이라는 4개 

요인,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단계 평정척도로 평가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그렇다’에 3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 가능

한 점수의 범위는 15점에서 60점이다. 일상생

활장애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기 때문

에 가정, 학교, 직강 등에서 생활의 문제를 일

으키는 상태, 가상세계지향성은 주변의 사람들

과 직접 현실에서 만나서 관계를 맺기 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즐

겁고 편한 상태, 금단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초

조함을 느끼는 상태를 뜻한다. 내성은 스마트폰

을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안 사용하게 되어, 나중

에는 많이 사용해도 만족감이 없는 상태를 말

한다. 

응답자들은 원점수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

된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고위험사용자군은 총점 44점 이상 또는 일상생

활장애 15점 이상, 금단 13점 이상 내성 13점 

이상인 경우이며,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은 총점 

40점 이상 43점 이하 또는 일상생활장애 14점 

이상인 경우이다. 이 두 위험 사용자군은 중독

군 (혹은 중독위험군)으로 분류된다(Ministe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일반 사용

자군은 중독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이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원점수의 최소값은 15점 최대값

은 54점이었으며, 15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2였다. 

2)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5)이 개

발한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축약형(Parenting 

Stress Index: Shot-Form)을 Chung, Lee, Park과

Kim(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

스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총 

36문항이며, 세 가지 요인(각 1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부모의 고통(Parental distress)은 부

모 역할을 하면서 겪는 전반적인 어려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Parent-child dysfunctional)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또는 자녀의 행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며, 까다

로운 아동(Difficult child)은 다루기 힘든 행동을 

하는 자녀를 돌보는 데서 오는 어려움에 관한 

문항들이다. 본 도구는 5단계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잘 

모르겠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

에 5점을 주도록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

치도는 부모의 고통은 .85, 역기능적 상호작용

은 .89, 까다로운 아동은 .91이었다. 각 요인의 

문항평균(표준편차)은 부모의 고통이 2.85(.60),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2.06(.57), 그리고 까다로

운 아동이 2.51(.71)이었다.

3)어머니의 영아 발달에 관한 양육지식

어머니의 영아의 발달에 관한 양육지식을 측

정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연구(Korea Institute Childcare Education, 

n.d.)에서 사용한 13문항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

는 MacPhee(2002)의 The Knowledge of I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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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Inventory(KIDI)로서 영아의 발달 

과정과 발달 규준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원 척도는 ‘양육행동(Parenting)’ 

8문항, ‘발달원리(Principles)’ 15문항,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 9문항, ‘발달 규준 및 

지표(Norms and milestones)’ 26문항의 총 5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발달원리’영역 13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의 3가지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맞으면 1점의 점수를 준다. 즉, 가능한 점수분

포는 0～13점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영아발

달 양육지식의 평균(표준편차)은 9.54(1.97), 최

소값은 2, 그리고 최대값은 13이었다. 

3.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 경기 지

역에 위치한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총 10

개를 섭외한 후, 영아반 어머니 270명에게 어머

니의 자녀 양육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묻는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22

부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220부가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4.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기술적으로 분석되었다. 변수들 사이

의 관계와 방향성은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파악

하였다. 종속변수와 관계가 파악된 변수는 이분

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에 독립변수로 투입되었다.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19.0으로 실시하였다. 

Ⅲ. 결과분석

1.영아기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SNS를 이용하거나(136명, 61.8%)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사용하거나(120명, 54.5%), 정보

를 검색(118명, 53.6%)한다고 응답하였다(중복

응답 가능)(Table 1). 스마트폰 중독을 살펴본 결

과, 일반 사용자군에 속하는 어머니들이 184명

(83.6%)로 가장 많았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23명(10.5%), 고위험 사용자 군에 속하는 어머니

들은 13명(5.9%)이었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과 고위험 사용자군은 중독군(Risk group, 33명, 

16.4%)으로 분류되었으며(Dummy coding = 1), 

나머지가 일반사용자군(No risk group, 184명, 

83.6%)으로 분류되었다(Dummy coding = 0). 

2.변수들의 상관관계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Table 2),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는 사회 인

구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가족

소득이었다. 이들 변인들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여부와 부적 관련이 있었다. 즉, 스마트폰 

중독군에 속한 어머니들의 연령, 교육수준, 가

족소득이 일반사용자군 어머니들에 비해 유의

하게 낮고,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세 하위요인(부모의 

고통,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은 모두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여부와 정

적 상관이 있었다. 즉, 스마트폰 중독군에 속한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가 일반 사용자군의 

어머니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어머니의 영

아발달에 관한 양육지식은 스마트폰 중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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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Num. of child. 1

2. Ages .166* 1

3. Education. .003 .239*** 1

4. Jobs¹ -.038 .158* .247** 1

5. Family income -.059 .194** .434*** .346*** 1

6. Parental distress -.102 -.236*** -.183** -.102 -.105 1

7.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050 -.265*** -.355*** -.118 -.152* .586*** 1

8. Difficult child -.036 -.302*** -.258*** -.131 -.065 .611** .745** 1

9.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047 .237*** .202** .132 .121 -.349*** -.445*** -.407*** 1

10. At risk for smart 

phone addiction²
-.067 -.301*** -.204** -.153* -.130* .357*** .462*** .399*** -.452*** 1

*p < .05. **p < .01. ***p < .001.

¹ dummy coded(house wife without jobs = 0, house wife with jobs = 1)

² dummy coded(no risk group = 0, risk group = 1)

와 부적 관련이 있었다. 즉, 스마트폰 중독군에 

속한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이 일반 사용자군 어

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3.영아기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결정요인

상관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중

독군 vs. 일반사용자군)과 유의미한 관련이 파

악된 변수들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독

립변인으로 투입되었다(Table 3). 회귀모형의 전

체적인 합치도는 양호하였다((df) = 64.51(8), 

p < .001).

어머니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들은 회귀모

형에 투입되었을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양육스트레스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에서는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  = 1.40, p < .05; 승산비 = 4.07)만

이 유의미한 결정요인이었다. 즉,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많이 지각

할수록 중독군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양육지

식(  = -.41, p < .01; 승산비 = .67)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정요인이었다. 즉, 정확한 양육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중독군에 속할 확률이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인 사회 인구학적 

특성, 양육 스트레스, 양육지식을 사용하여 영

아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회귀모

형을 구축한 결과, 중독군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정도(Sensitivity)는 50%였으며, 일반사용자군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정도(Specificity)는 98.9% 

이였다. 전체적인 예측 정확도는 90.9%이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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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smartphone addiction among mothers with infants

Predictor  SE  Wald’s   df  (odds ratio)

Constant -1.30 2.61 .25 1  NA

Age -.40 .30 1.84 1 .67

Education .06 .31 .04 1 1.06

Jobs -.48 .51 .87 1 .62

Family income .06 .30 .04 1 1.06

Parental distress .61 .50 1.50 1 1.84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1.40* .66 4.55 1 4.07

Difficult child -.23 .54 .19 1 .79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41** .13 9.15 1 .67

Omnibus test of model coefficient (df) = 64.51(8)***

Cox & Snell   = .25

Nagelkerke   = .43

*p < .05. **p < .01.

<Table 4> The observed and predicted frequencies for smartphone addiction among mothers with 

infants by logistic regression with the cutoff of .50

Observed
Predicted

% correct
No risk(0) At risk(1)

No risk (0) 182 2 98.9

At risk (1) 18 18 50.0

Overall % correct 90.9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의 스마트폰 중독 결정 요인을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양육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만 0～2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

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 및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

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스마트폰

을 사용해 가장 빈번하게 하는 활동은 SNS(1

위)와 전화 및 문자(2위)이었다. 이는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1)가 성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주로 하는 활동은 전화 및 문

자(1위)와 SNS(2위)라고 보고한 내용과 비슷하

다(일반 성인 500명 대상). 다만 영아기 어머니

들은 전화나 문자보다는 SNS의 사용빈도가 더 

높았다. 이는 외출에 어려움이 많은 영아를 둔 

어머니들의 사회적 관계 유지나 욕구충족의 주

요 수단이 스마트폰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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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약 16.4%

가 스마트폰 중독군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잠

재적 위험군은 10.5%, 고위험군은 5.9%이었다. 

본 연구와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유사한 시점

(약 6개월 전)에 자료를 수집한 정부의 실태조

사에 따르면(Ministe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성인 스마트폰 사용자 중 중독

군은 8.9%, 잠재적 위험군은 7.9%, 고위험군은 

1.0%이었다. 성인 여성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8.0%가 중독군, 6.9%가 잠재적 위험군, 1.1%가 

고위험군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영아기 어

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군 비율은 일반 성인의 중

독군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고위험 

군의 비율은 다섯 배 이상 높았다. 이는 우려했

던 바와 같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스마

트폰 중독에 취약한 집단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스마트폰 중독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이 아니었다. 상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던 연령, 학력, 직업유무, 

소득 등은 회귀모형에 투입되었을 때, 예측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 인구학

적 특성보다는 심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

고한 Kim, Kim과 Jeong(2012)의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나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쉽게 사용가능

하고, 어느 정도 소득이면 누구나 소유할 수 있

으며, 직장에서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

트폰의 대중적 특성 때문에 상기한 변인들이 유

의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만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

독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이었다. 즉, 어머니가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관한 양육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군일 확률이 높

았다. 상관검증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세 가지 

하위요인(부모의 고통,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

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모두가 스마트폰 중독

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으나, 회귀모형에 투입

되었을 때,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만이 

유의미한 결정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

구의 대상자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부모-

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문항들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영아의 

반응이 생각만큼 적극적이지 않거나(예: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

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자녀의 발

달수준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느끼는 실망감

(예: 우리 아이는 내 기대만큼 어떤 일을 잘 해

내지 못한다.) 등을 묻고 있다. 영아들은 발달특

성상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힘든 양

육에 비해서 영아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이 유아

나 아동기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때문

에 영아기 어머니에게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

작용이 스마트폰의 중독 요인으로서 특별히 유

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유아, 아동 및 청소년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

가 스마트폰 중독요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지 

살펴본다면,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영아발

달에 관한 양육지식은 스마트폰 중독의 유의미

한 결정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하였던 두 

방향의 가설 중, 스마트폰 몰입과 양육지식과의 

정적 관련성은 기각되었다. 반면에, 양육지식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이 확

인되었다. 즉, 영아 발달에 관한 어머니들의 양

육지식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군일 확률이 

높았다. 바꾸어 말하면, 영아발달에 관한 정확

한 양육지식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보호요인

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양육지식이 어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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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건강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는 기존에도 발표된 바 있다. 예를 들면, 

Veddovi, Kenny, Gibson, Bowen과 Starte(2001)

는 영아발달에 관한 정확한 양육지식이 미숙아

를 둔 어머니들의 우울증에 보호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상 양육지식이 

어머니의 스마트폰 몰입정도에 직접 영향을 끼

치는지 아니면 다른 양육관련 변수들(예; 아동

의 발달 상태, 실제양육행동의 어려움, 양육효

능감, 양육스트레스 등)을 매개하거나 중재하여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확한 경로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  = -.41, p 

< .01)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양육지식과 어머니

의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은 주요하게 다룰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여섯째, 본 회귀모형의 예측정확도는 90.9%

로서 총 8개의 변인을 투입하여서 약 7.3%의 

예측 정확도가 상승하였다(Block 0 = 83.6%). 

본 회귀식의 일반사용자군(True negative)을 정

확하게 예측하는 능력(Specificity)은 98.9%로 높

았으나, 중독군(True positive)을 예측하는 능력

(Sensitivity)는 50%정도였다. 따라서 영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보다 민감하

게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기 어떤 변수를 투입

해야 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남겨진 과제이다. 

본 회귀모형의 한계를 자성하자면, 양육과 관련

된 변수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려

고 한 탐색적 시도는 가치가 있었으나, 변수의 

수가 적고 가족 생태적 관점에 걸맞은 포괄적 

회귀모형을 설계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자들

은 자녀관련 변수(예: 발달상태, 기질), 배우자

관련 변수(예: 남편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관련 변수(예: 친구관계, 외출 가

능 여부, 친척들의 도움) 등을 회귀모형에 선별 

투입하여, 중독군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 

회귀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스마

트폰 중독군 비율은 타 연구에서 밝혀진 일반 

성인이나 청소년에 비해 높은 상당한 수준이었

다.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두 개의 양

육관련 변인(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으로 어머

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을 구

성해 본 결과,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예측력이 

없었으나,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부모-자

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양육지식이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요인으로, 어머니의 영아발달에 관

한 정확한 양육지식은 스마트폰 중독의 보호요

인으로 파악되었다. 

스마트폰의 출현과 현대인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적 정신병리 현상

이다. 스마트폰 중독이 한시적 현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도박중독처럼 공식적인 진단규

준을 갖춘 심각한 행위중독으로 남을 것인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중요한 점은 어린 자녀들

을 가진 어머니들의 상당수가 스마트폰에 과도

하게 몰입하고 있으며, 양육관련 변수가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출현한지 아

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연구들의 초점은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 행동분

석이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에 맞추어져 

있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을 예방하거나 자

제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

작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

는 후속연구를 위한 촉매제이자, 나아가서는 스

마트폰 중독관련 예방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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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으로 인한 자료의 대표성 문제이다. 지역적

으로도 서울, 경기에 한정되어 있고, 임의로 선

정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의 어머니들을 대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둘째, 수거되지 

못한 설문지의 수가 많은 편이었고(배포 270부, 

최종 사용 220부), 자료의 수집을 어머니의 자

기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마지막으로, 앞

서 밝혔듯이 본 회귀모형의 변수의 수와 범주가 

상대적으로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어머니와 관

련된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변수들로 구성된 

포괄적인 예측모형을 설계하고, 대표성과 객관

성이 확보된 자료를 수집하여 후속연구를 진행

한다면, 어머니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보다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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